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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모자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 실태조사: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 진 아†

남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빈곤층(6149명), 차상위 계층(17699명), 그리고 차상위 이상 계층(17931명)의 각 계층별로 부모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모자가정 3-5세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모-자녀관계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차상위 이상 계층의 유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며, 빈곤층 어머니가 가장 우울하고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 어머니가 알코올

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과 관련하여 차상위 이상계층 어머니가 학대와 방임을

가장 높게 보였다. 애착과 관련된 분리반응에서는 차상위 이상 계층 유아가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느끼는

반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유아는 어머니와의 분리나 분리 이후의 재회 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기간이 길수록 모든 계층에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한 반면, 차상위 이상 계층은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이 증가하였다. 사회

적 지원이 많을 경우 빈곤층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이 감소한 반면, 차상위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 어머니

의 우울 및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인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많고 자녀

가 아버지를 만나는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과 알코올 의존도, 학대와

방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이혼, 빈곤층, 차상위 계층, 유아 문제행동, 우울, 알코올 의존, 학대, 방임, 모-자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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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2008년 통계보고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총 116,500건의 이혼 보고 건수를 보

여 하루 평균 321쌍의 부부가 이혼 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더욱이 2008년 이혼가

정 중 54%인 63,000쌍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수를 종합

해보면 총 141만명을 넘어선 실정이다(박경자,

최혜영, 한준아, 2009).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수를

고려해볼 때, 이혼은 일상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이혼을 ‘불행을 탈

피하여 새로운 행복의 추구’이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도 좋다’라는 인식이 만연화되고

있다(최상진, 금은미, 차영란, 2006). 그러나 가

족중심주의가 강한 유교적 한국문화 속에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은 여전히 결혼해체이자 가정의 해체, 즉

결손가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자연스럽게 이혼 후 한

부모 가정의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것이며 부모 또한 심리적 문

제를 심각하게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이혼가정 유아와 부모

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적인 양부모 가정과 부모 이혼 후 한부모 가

정의 자녀가 보이는 문제행동이나 발달문제,

또는 한부모의 정신건강 및 사회부적응 등과

관련된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혼가

정의 아동은 일반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조경미, 주혜주, 2003)

과잉행동이나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순형, 이옥경, 민

미희, 2006; 정지연, 한유진, 2007)으로 나타났

으며, 이혼 여성은 이혼하지 않은 여성에 비

해 자살과 알코올 중독(Gove, Carolyn, &

Michael, 1990),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 문제(이

영문, 김흥모, 이문숙, 이호영, 1999; Gucciardi,

Celasun, & Stewart, 2004), 그리고 히스테리, 편

집증, 건강염려증 등의 병리수준이 더 높은

것(이경숙, 정영숙, 박진아, 2005)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 이혼 후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또는 이혼 여성 각각의 단

편적인 개인 심리건강을 살펴보았을 뿐, 자녀

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

펴보는 것과 더불어 모-자녀관계 측면까지 고

려하여 한부모 가정의 총체적 정신건강을 면

밀히 탐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제기된다.

더욱이 이혼이라는 중대한 가정적 구조의 변

화를 경험하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의

유아와 어머니의 동일 쌍을 대상으로 기존 연

구를 통해 밝혀진 유아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

그리고 어머니 정신건강 관련변인을 포괄적으

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혼 후 부부간 갈

등과 부부관계는 소멸되더라도 모-자녀관계는

지속되며, 오히려 한부모 가정 형태로 변화되

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와 자녀양육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채 자녀와

갑작스럽게 결별하게 되는 아버지로 나누어지

는 등 새로운 부모자녀관계가 재정립된다. 이

러한 과정에서 어머니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부재 속에서 자녀양육을 혼자 담당해야한다는

부담감, 자녀 측면에서는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어머니로

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Wallerstein,

1985), 즉 유기공포(Kurdek & Berg, 1987)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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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잡혀 모-자관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정신건강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자녀관계 측면까지 확장

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변인들

을 토대로 유아의 정신건강은 까다롭거나 더

딘 기질문제, 정서조절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측면에서,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우

울과 알코올 의존 측면에서, 그리고 모-자녀

관계는 유아의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분리 시

반응과 재회시 반응 등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및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의 역기능적 양육행

동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포괄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을 사회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이상 계층으로 구별하여

각 계층별로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

-자녀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점에

서는 공통적이지만,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이혼 후 각 계층별로 아동의 욕구와 적응적

과제가 달라지게 되기(최혜영, 2009)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최혜영, 2009; Amato, &

Keith, 1991) 중요 변인이다. 이러한 가설은 종

단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는데, Osborn(1990)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5-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부모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

가 열악한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국

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계

층을 선별하여 저소득층 이혼 한부모 가정만

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표집의 편의성을 토

대로 중상층 이혼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한 계층 내에서의 정신건강

을 탐색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혼이라는

생활사건은 가정 내 경제적 상황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은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이

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경희와 김기중(2004)은 이혼 가정 여

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있

는 이혼 가정 여성 구성원을 한 집단으로 구

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더욱이 빈곤

층 뿐 아니라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까

지 사회경제적 계층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부

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수가 증가하

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경제적 각 계층 별

로 미시적 관점을 토대로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어떠한 정신건강 측면에 구체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에 대한 차별화된 정

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이혼 대 비 이혼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차이를 단편적으로 구별하

여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을 대

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각 계층 별로 유아

와 어머니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의 상대적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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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표집의 대표성과 연구결과

의 일반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

부에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가중치를 토대

로 전국 규모로 실시하여 제공한 한국 아동청

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2009) 중 한부모 모

자가정을 선별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

가 동일하게 이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계층 유형별로 정신건강과 모-자

녀관계의 어떠한 측면에 집중적인 개입이 필

요한 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가 추

후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정책적 지원

서비스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전국규모로 실시되고 2009년 자료가 공개된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대상 총

11,349,376명1) 중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주양

육자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빈곤층(6149명), 차상위 계층(17699

1)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하여 제공한

원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한 것이며,

전체 연구대상의 전국적인 표집과정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4단계 가중치 산정기준 및 인구

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아동청소

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09)에 자세히 제시되

어있음.

명), 그리고 차상위 이상 계층(17931명)2) 어머

니 총 417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

상의 평균연령은 40.42(SD=12.19)세였으며, 자

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학력의 경우 차상위 이상계층은 대졸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차상위 계층과 빈곤층의 경

우 고졸이하가 대부분이고, 특히 초등졸의 학

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의 경우 차상위와 빈곤층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에 비해 실업인 경우가 더 높았으며, 근

로형태도 시간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혼

이후 자녀양육기간은 빈곤층이 제일 길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빈곤층이 제일 낮게 나타났

다. 사회적 지원과 전배우자로부터의 경제지

원은 차상위 이상 계층이 제일 많은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유아의 정신건강

유아의 정신건강은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1

문항(‘우리 아이는 예민하고 까다롭다’)과 더딘

기질 1문항(‘우리 아이는 더디다. 예;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

재화 문제행동 2문항(‘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과 외

현화 문제행동 2문항(‘우리 아이는 남들과 충

돌하거나 싸운다’,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하

거나 남들을 속인다’), 그리고 정서조절 1문항

2)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09)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를 기준으로 빈곤층은 최저 생계비 미만인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층은 최저 생계비 100-

120%, 차상위 이상 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

초과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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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놀이터에서 친구가 밀었을 때,

화가 나지만 참는다’) 등 총 7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α는 내

재화 문제행동 .56, 외현화 문제행동 .4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신건강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어머니의 우울 11문

항, 알코올 의존정도(한 주당 알코올 섭취 횟

수와 1회 알코올 섭취량의 합산점수)를 측정

하여 탐색하였다. 우울 척도의 경우 우울증상

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다’에서부터 ‘대부분 그랬다’까지 4점 리

커트식 척도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α는

.58로 나타났다.

유아와 어머니 간 모-자녀관계

유아와 어머니 간 관계 측면의 정신건강을

빈곤층

(N=6149)

빈도(%)

차상위

(N=17699)

빈도(%)

차상위 이상

(N=17931)

빈도(%)

χ2

학력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0(0)

287(38.1)

647(100)

4349(16.5)

415(10.6)

451(4.9)

887(100)

467(61.9)

0(0)

11374(43.3)

1816(46.3)

3155(34.0)

0(0)

0(0)

0(0)

10557(40.2)

1693(43.1)

5681(61.2)

7287.02***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자영업직

실업

3061(11.8)

128(1.9)

2518(40.1)

12477(47.9)

786(11.9)

1990(31.7)

10483(40.3)

5683(86.1)

1765(28.1)

8425.42***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전일제

1425(11.5)

1636(12.0)

5885(47.4)

6592(48.5)

5111(41.1)

5372(39.5)
7.70*

전배우자

만남유무

만남

만나지 않음

1914(16.2)

4237(15.1)

4122(34.8)

13578(48.4)

5793(49.0)

10237(36.5)
673.19***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

근로소득 (만원) 44.6(49.4)c 80.1(45.7)b 162.9(97.5)a 8666.50***

이혼 후 양육시간 (년) 2.98(1.53)a 2.74(1.38)b 2.30(0.80)c 886.11***

사회적 지원 7.66(2.82)b 6.88(2.18)c 9.09(2.46)a 3798.71***

전배우자 경제지원(만원) 1.83(8.64)b 0.84(6.42)c 22.46(41.73)a 3014.41***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p<.05, ***p<.001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 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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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

의 학대 3문항(‘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이의 몸을 때

린 적이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리

고 가지 못한 적이 있다’, 4점 리크트식 척도)

과 방임 1문항(‘지난 6개월 동안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있다’, 3점 리크트식 척도), 유아의 분리불안

(‘우리 아이는 엄마와 떨어질 때 울거나 떼를

쓴다’, 4점 리커트식 척도), 유아의 분리반응과

분리 후 재회반응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들 문항은 모두 어머니 보고를 사용하였으

며, 어머니의 학대 3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

α는 .60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

한부모 가정의 가정환경 관련변인을 탐색하

기 위하여 이혼 후 자녀양육기간, 전 배우자

의 경제적 지원 금액, 전 배우자와 자녀와의

만남 유무,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질

문을 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다른 사람

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서 경제적 지원, 정서적

도움, 생활의 도움, 양육관련 정보 도움의 총

4개 문항, ‘전혀 받지 않는다’에서 ‘매우 많이

받는다’까지 4점 리크트식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α는 .75로 나타

났다.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첫

째, 사회경제적 계층 각 유형에 따라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관련변인 및 부모자녀관계

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

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사회경제적 계층 각 유형별로 가정환

경변인과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부모

자녀관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의 정

신건강 차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어머니 양

육가정 유아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곤층, 차상위계층 및 차상

위 이상계층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정신건강과

어머니의 정신건강 영역의 차이검증을 실시하

였다. 유아의 정신건강 영역은 유아의 기질문

제(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행동, 정서조절로, 어머니의 정신건강

영역은 우울과 알코올 의존정도를 살펴보았으

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문제는 차상위 계층이, 더딘 기

질의 문제는 차상위 이상 계층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경우 차

상위 이상 계층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을 모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 계층은 빈곤층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

동와 정서조절 문제를, 빈곤층은 차상위 계층

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 정신건강의 경우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

데, 빈곤층 어머니가 가장 우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알코올 의존의 경우 빈곤층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이 더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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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 간 모

-자녀관계의 차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어머니 양

육가정 유아와 어머니 간 관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부모자녀간 애착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

양육에 있어 학대의 경우 차상위 이상과 빈곤

층 어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방임의

경우에는 차상위 이상 계층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부모와의 분리시 유아가 느끼는 불안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 자녀가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분리시 유아가 보이는 분리반응의 경우, 차상

위 이상 계층은 부모와 분리시 유아가 심하게

울거나 떼를 쓰는 저항형의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는 반면, 차상위와 빈곤의 저소득층의 경

우 부모의 분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

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분리

이후 재회 시 반응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

의 자녀는 울거나 칭얼대는 유형이 가장 많았

으나, 차상위와 빈곤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와

의 재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와 어머니 정신

건강의 관계

사회경제적 각 계층별로 이혼 후 자녀 양육

기간, 사회적 지원,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정도, 전 배우자(아버지)와 자녀와의 만남 여

부 등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

건강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빈곤층

(n=6149)

M(SD)

차상위

(n=17699)

M(SD)

차상위 이상

(n=17931)

M(SD)

F

유아

정신

건강

기질
까다로운 기질 1.96(0.79)c 2.28(0.57)a 2.07(0.72)b 732.87***

더딘 기질 1.89(0.69)c 2.31(0.55)b 2.41(0.67)a 1599.34***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3.89(1.26)c 4.10(0.95)b 4.42(1.01)a 758.96***

외현화 문제행동 3.42(1.00)b 3.38(0.93)c 3.71(0.77)a 691.89***

정서문제 정서조절 2.60(0.71)a 2.39(0.62)c 2.49(0.50)b 307.89***

어머니

정신건강

우울 24.25(5.86)a 23.18(4.47)b 21.86(2.95)c 904.40***

알코올 의존 5.07(1.84)b 5.57(1.49)a 5.52(0.75)a 198.80***

주. 정서조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문제가 적음을 의미함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p<.001

표 2.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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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기질문제(r=-.07, p<.001),

내재화(r=-.13, p<.001) 및 외현화 문제행동

(r=-.15, p<.001), 어머니의 우울(r=-.07, p<.001)

과 자녀학대(r=-.24, p<.001) 및 방임(r=-.20,

p<.001)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까다로

운 기질문제(r=-.13, p<.001), 정서조절 문제

(r=.08, p<.001)어머니의 우울(r=-.27, p<.001),

자녀학대(r=-.10, p<.001) 및 방임(r=-.15, p<

.001)이 감소되었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을 더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문제(r=-.26/-.07, p<.001), 내재화(r=-.18,

p<.001) 및 외현화 문제행동(r=-.16, p<.001),

분리불안(r=-.18, p<.001), 어머니의 우울(r=-

.15, p<.001) 및 알코올 의존(r=-.07, p<.001)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전 배우자

인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경우, 유아의 더딘

기질(r=19, p<.001), 내재화 문제행동(r=06,

p<.001), 정서조절 문제(r=-.22, p<.001), 분리불

안(r=13, p<.001),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r=12,

p<.001) 문제가 증가하는 반면, 유아의 까다로

운 기질(r=-.08, p<.001), 외현화 문제행동(r=

-.07, p<.001), 자녀학대(r=-.12, p<.001), 방임

(r=-.08, p<.001)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 기

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더딘 기질문제(r=-.22,

p<.001), 내재화(r=-.07, p<.001) 및 외현화 문

제행동(r=-.02, p<.001), 어머니의 우울(r=-.24,

p<.001)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

빈곤층

(n=6149)

M(SD)

차상위

(n=17699)

M(SD)

차상위 이상

(n=17931)

M(SD)

F

분리문제 분리불안 1.93(0.76)c 2.14(0.89)b 2.33(0.99)a 487.32***

자녀양육
자녀학대 5.45(1.81)a 5.26(1.77)b 5.44(1.36)a 65.76***

방임 1.33(0.52)b 1.34(0.51)b 1.61(0.65)a 1127.10***

빈도(%) 빈도(%) 빈도(%) χ2

분리반응

웃으며 인사함

심하게 울고 떼씀

울지만 진정됨

별다른 반응 없음

잘 모르겠음

3090(16.4)

382(9.6)

2161(12.5)

517(36.2)

0(0)

7178(38.2)

0(0)

9314(53.9)

912(63.8)

296(100)

8545(45.4)

3594(90.4)

5793(33.5)

0(0)

0(0)

6561.10***

재회반응

웃으며 반김

울거나 칭얼댐

별다른 반응 없음

잘 모르겠음

5777(16.3)

63(1.2)

310(49.3)

0(0)

15394(43.4)

1690(31.2)

319(50.7)

296(100)

14265(40.3)

3666(67.7)

0(0)

0(0)

2930.94***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p<.001

표 3.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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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까다로운 기질(r=10, p<.001), 정서조절

(r=.18, p<.001), 분리불안(r=.16, p<.001) 어머

니의 알코올 의존(r=.20, p<.001), 자녀학대

(r=16, p<.001), 방임(r=.32, p<.001)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r=-.14,

p<.001), 외현화 문제행동(r=-.05, p<.001), 분리

불안(r=-.21, p<.001), 어머니의 우울(r=-.10,

p<.001), 방임(r=-.25, p<.001)이 감소하는 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r=.25, p<.001), 알코올

의존(r=.03, p<.001), 학대(r=.36, p<.001)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r=-.07/-.07 p<.001), 내재화 문제행

동(r=-.15, p<.001), 어머니의 우울(r=-.12, p<

.001), 방임(r=-.02, p<.01)이 감소되는 반면, 유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r=.09, p<.001), 분리불

안(r=.06, p<.001),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

(r=.17, p<.001), 학대(r=.17, p<.001)는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전 배우자인 아

버지를 만나지 않을 경우, 유아의 더딘 기질

(r=.09, p<.001), 내재화 문제행동(r=.12, 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2 1

3 -.01 -.04** 1

4 .16*** -.17*** -.23*** 1

5 -.07*** -.13*** -.26*** -.08*** 1

6 -.07*** .02 -.07*** .19*** .13*** 1

7 -.13*** -.02 -.18*** .06*** .43*** .15*** 1

8 -.15*** .14*** -.16*** -.07*** .34*** .14*** .62*** 1

9 -.00 .08*** -.02 -.22*** -.13*** -.18*** -.08*** -.01 1

10 -.07*** -.27*** -.15*** .02 .19*** -.07*** .13*** .12*** -.01 1

11 .01 .03 -.07*** .12*** .25*** .08*** -.13*** -.11*** -.28*** .08*** 1

12 -.24*** -.10*** .15*** -.12*** .16*** .03* .08*** .22*** -.14*** .17*** .19*** 1

13 -.20*** -.15*** -.02 -.08*** .08*** .05*** .15*** .19*** -.19*** .04** .15*** .31*** 1

14 .03* .00 -.18*** .13*** .39*** .18*** .36*** .26*** -.17*** .06*** .19*** .13*** -.08*** 1

가정환경 변인(1. 이혼 후 양육기간; 2. 사회적 지원; 3.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4. 아버지와의 만남 유

무, 만남 1, 만나지 않음 2, dummy coding), 유아의 정신건강(5. 까다로운 기질; 6. 더딘 기질; 7. 내재화 문

제행동; 8. 외현화 문제행동; 9.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신건강(10. 우울; 11. 알코올 의존), 모-자녀관계(12.

분리불안; 13. 학대; 14. 방임)
**p<.01, ***p<.001

표 4. 빈곤층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 및 어머니 정신건강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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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외현화 문제행동(r=.03, p<.001), 분리불

안(r=.19, p<.001), 어머니의 우울(r=.22, p<

.001), 학대(r=.05, p<.001)가 증가하는 반면, 유

아의 까다로운 기질(r=-.16, p<.001),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r=-.11, p<.001), 방임(r=-.17, p<

.001)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

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

딘 기질(r=-.05/-.45, p<.001), 외현화 문제행동

(r=-.33, p<.001), 분리불안(r=-.31, p<.001), 어

머니의 우울(r=-.71, p<.001), 알코올 의존

(r=-.17, p<.001)이 감소하는 반면, 유아의 내재

화 문제행동(r=.37, p<.001), 학대(r=.64, p<

.001), 방임(r=.17, p<.001)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

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r= -.78/-.09,

p<.001), 외현화 문제행동(r=-.03, p<.001)이 감

소되는 반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r=.60,

p<.001), 어머니의 우울(r=.18, p< .001), 알코

올 의존(r=.50, p<.001), 학대(r=.68, p<.001),

방임(r=.55, p<.001)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11*** 1

3 .21*** .31*** 1

4 -.03*** .04*** -.24*** 1

5 .10*** .25*** -.07*** -.16*** 1

6 -.22*** -.01 -.07*** .09*** .49*** 1

7 -.07*** -.14*** -.15*** .12*** -.31*** -.32*** 1

8 -.02*** -.05*** .09*** .03*** -.38*** -.31*** .63*** 1

9 .18*** -.15*** -.08*** -.01 -.24*** -.15*** .13*** .08*** 1

10 -.24*** -.10*** -.12*** .22*** -.08*** .37*** -.09*** -.25*** -.21*** 1

11 .20*** .03*** .17*** -.11*** -.64*** -.16*** -.31*** .02* .08*** .15*** 1

12 .16*** -.21*** .06*** .19*** -.47*** -.16*** .63*** .59*** .17*** .18*** .22*** 1

13 .16*** .36*** .17*** .05*** .31*** .36*** -.53*** -.42*** .23*** -.05*** .26*** -.27*** 1

14 .32*** -.25*** -.02** -.17*** -.28*** -.14*** .51*** .30*** .15*** -.14*** .30*** .61*** -.33*** 1

가정환경 변인(1. 이혼 후 양육기간; 2. 사회적 지원; 3.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4. 아버지와의 만남 유

무, 만남 1, 만나지 않음 2, dummy coding), 유아의 정신건강(5. 까다로운 기질; 6. 더딘 기질; 7. 내재화 문

제행동; 8. 외현화 문제행동; 9.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신건강(10. 우울; 11. 알코올 의존), 모-자녀관계(12.

분리불안; 13. 학대; 14. 방임)
**p<.01, ***p<.001

표 5.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 및 어머니 정신건강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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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r=-.80, p<.001)이

감소되는 반면, 유아의 더딘 기질(r=.48, p<

.001), 내재화(r=.31, p<.001) 및 외현화 문제행

동(r=.20, p<.001), 어머니의 우울(r=.75, p<

.001), 알코올 의존(r=.49, p<.001), 학대(r=.33,

p<.001), 방임(r=.36, p<.001)이 증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녀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경우, 유아의 더딘 기질(r=-.65,

p<.001), 내재화 문제행동(r=-.25, p< .001), 외

현화 문제행동(r=-.30, p<.001), 분리불안(r=

-.47, p<.001), 어머니의 우울(r=-.76, p<.001),

알코올 의존(r=-.43, p<.001), 학대(r= -.15,

p<.001), 방임(r=-.10, p<.001)이 감소되는 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r=.46, p<.001)은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빈곤층, 차상위층, 차상위 이상

가정환경 변인 유아의 정신건강 모 정신건강 모-자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42*** 1

3 -.22*** .64*** 1

4 .57*** -.17*** -.77*** 1

5 -.05*** -.78*** -.80*** .46*** 1

6 -.45*** -.09*** .48*** -.65*** -.12*** 1

7 .37*** .60*** .31*** -.25*** -.62*** -.07*** 1

8 -.33*** -.03*** .20*** -.30*** -.50*** .23*** .43*** 1

9 .18*** -.28*** -.52*** .18*** .45*** -.05*** .18*** .13*** 1

10 -.71*** .18*** .75*** -.76*** -.60*** .39*** -.06*** .43*** -.53*** 1

11 -.17*** .50*** .49*** -.43*** -.80*** .06*** .48*** .47*** -.67*** .56*** 1

12 -.31*** .25*** .62*** -.47*** -.60*** .61*** .13*** .67*** -.04*** .67*** .33*** 1

13 .64*** .68*** .33*** -.15*** -.57*** -.29*** .68*** -.02*** -.01 -.07*** .74*** -.01 1

14 .17*** .55*** .36*** -.10*** -.22*** -.03*** .29*** -.24*** -.12*** -.10*** -.67*** -.06*** .06*** 1

가정환경 변인(1. 이혼 후 양육기간; 2. 사회적 지원; 3.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4. 아버지와의 만남 유

무, 만남 1, 만나지 않음 2, dummy coding), 유아의 정신건강(5. 까다로운 기질; 6. 더딘 기질; 7. 내재화 문

제행동; 8. 외현화 문제행동; 9.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신건강(10. 우울; 11. 알코올 의존), 모-자녀관계(12.

분리불안; 13. 학대; 14. 방임)
***p<.001.

표 6. 차상위 이상계층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 및 어머니 정신건강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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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각 계층 유형별로 이혼 후 어머니가 자

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

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어머

니 양육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차

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정신건

강 측면에서는 차상위 이상 계층 유아가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차상위 계층의 유

아는 까다로운 기질문제와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서조절 문제, 빈곤층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

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더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가 다양한 문제행

동과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주소희, 2003; 정지연, 한유진,

2007; Amato & Keith, 1991; Blennow, & McNeil,

1981)들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기질과 문제를 더 부정적

으로 인식한다는 Ventura와 Stevenson(198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부모 뿐 아니라 자

녀인 유아에게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 사건이다. 따라서 한부

모 가정 어머니들은 부모 이혼이 야기할 수

있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염려와 걱

정을 하게 되어 자녀가 보이는 문제행동이나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과도하게 예민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 후 당장 생존

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빈곤

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적으로 안정된 차상위 이상 계층의 한부모 가

정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더 민감

하게, 혹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본 연구대상의 경제적 상황에서

차상위 이상 계층의 한 달 근로소득(162만원)

이 빈곤층(44만원)에 비해 약 3배, 차상위 계

층(80만원)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더 많았으

며, 대부분 학력도 대졸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실제 차상위 이상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의 실질적인 문제행동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높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부모

의 이혼 뿐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열악한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는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에

비해 차상위 이상 계층의 유아들은 상대적으

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가, 부모이혼 과정에서 더욱 급격한 사회

적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의 심각한 심리적 혼

란과 비양육자인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경

험하고 주변 또래와는 달리 부모가 함께 동거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감 등의 감정

의 혼란을 과도하게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부

모의 이혼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

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

낌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경제

활동 시간이 빈곤층에 비해 많은 중상층 어머

니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

로 적어 이러한 자녀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

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외부

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두드

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차상위 이상 계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개입 및 상담 프로그램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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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부모의 이혼, 이혼과정에서의 심리

적 부적응, 이혼 이후의 환경적 변화와 관련

된 심리적 적응 등과 관련된 사항 등 보다 심

리적 갈등에 중점을 둔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차상위 계층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서조절 문제, 빈곤층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던 결과는 지엽적으로 차상위 계층 부

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불안과 우울과 관련된

정서조절문제, 빈곤층부모의 경우 공격성이나

주의산만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주의깊게 관

찰하며, 주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더

욱 맞춘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정신건강의 경우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더 우울하게 나타나 빈곤층 어머니

가 가장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의 경우 빈곤층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차

상위 이상 계층이 더 빈번하게 많은 양의 알

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저소득층 이혼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경험한 부

정적 생활사건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이경숙,

진미경, 정영숙(2007)의 연구결과, 그리고 중상

층 이혼 여성에 비해 경제적, 물리적 취약 환

경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심리적응상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정지연과 한유진

(2007)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

석해볼 수 있다. 이혼 후 어머니는 분노와 상

실감, 지가비난, 후회감, 죄의식과 같은 심리

적 고통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

혼으로 인한 가정 내 경제적 자원의 감소는

한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더 낮아지

게 만드는 위험요인이 된다. 즉, 이혼으로 인

한 모든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는 이혼과 관련

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지만, 학력과 경제

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

상위 이상 계층에 비해 차상위 계층 어머니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빈곤층 어머니

또한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

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

와 부분적일지라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차상위 이상계층 어머니에 비해 학력 등의 문

제로 실업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빈곤층 어머니의 우울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빈곤층의 열악한 상황에

서는 가족 구성원의 정서문제에서 비롯된 부

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따라

서 이러한 해석은 빈곤층 한부모 가정 어머니

의 우울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이 시

급하게 필요하며, 이혼 가정 어머니가 상담에

서 가장 원하는 도움이 경제적 원조라는 유정

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과 김수리(2006)의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해볼 때 경제적 원조와

관련된 실질적 정보와 서비스(예; 주거 안정성

확보,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 등)가 포함

된 우울 개입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가정

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학대와 방임 양육행

동, 어머니와 분리시 유아가 심하게 울거나

떼를 쓰며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어머니는 자녀에게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를 보이며, 자녀가 자신에게 비협력적인 태도

를 보인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양

육행동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결과(이경숙, 강

현주, 이선우, 2005; 이경숙, 정영숙,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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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McLeod & Shanahan, 1993)들과 다소 상반

된 결과로서,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사회경제

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과보호적이고 통제적

이라는 문혁준(2001)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다

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비해 차상위 이상의 중상층

의 경우 부모의 이혼은 급격한 가정 및 환경

적 변화를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혼자 담당하게 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

한 과도한 부담감과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혼이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정신적 결

함이나 인격적 장애로 인한 가정해체로 간주

되며(이종한, 이윤희, 2000) 이혼 후 아버지 없

이 자란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학

력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차상위 이상 계

층 어머니는 자녀를 더욱 엄격하게 훈육하고

자녀의 잘못에 비해 더 가혹한 체벌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가 어머니의 학

대와 방임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신중하

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차

상위 이상 계층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

제 어머니가 양육에서 보이는 학대와 방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측정과 주변 성인의 보고

를 종합하여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대와 방임의 측정이 학

대 3문항, 방임 1문항 등 어머니 설문에 의한

간단한 지필식 검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차상위 이상 계층의 유아가 어머니와의 분리

시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보인 것은 마찬가지

로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부모간 갈등, 이혼

후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부모의 이

혼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며 어머니로부터 버

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공포(Kurdek & Berg,

1987)와 두려움(Wallerstein, 1985)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에 차상위와 빈곤 등 저소득층의 경우

어머니와의 분리에도, 그리고 분리 이후 재회

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 가

장 높게 나타다. 이러한 결과는 Bowlby(1969)의

생애 초기 영아와 양육자간 관계에서 형성하

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인 애착개념,

그리고 Zeanah와 Boris(2000)의 애착장애 개념

을 토대로 살펴볼 때 매우 주목해서 살펴보아

야 할 결과이다. 애착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의진, 이경숙, 정석진과 홍현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의 애착문제를 보

이는 유아의 경우 애착대상과의 분리에서 불

안을 보이지 않는 회피적 애착유형이나 비조

직화되고 비정형화되 비일관적인 애착반응을

보이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차상위 계층의 유아가 어머니와의 분리와 재

결합 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어

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어머니 이외의 다른 성인에 대한

무분별한 애착행동을 보일 경우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높은 비조직적/비정형화 애착장애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단지 애착반응을 토

대로 애착장애와 관련된 역기능적 정신건강을

논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저소득층의 사

회 및 경제적 가정환경 취약성을 고려해볼 때

이들 유아가 보이는 애착반응의 문제는 간과

할 수 없으며, 어머니와 자녀간 애착관계 개

선과 증진을 위한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이 절

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빈곤으

로 인한 경제상황 개선에만 전력을 추구하고

있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어머니에게 자녀

와의 애착관계 측면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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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애착이론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애착측정은 분리와 재결합시 어머니가 지각하

는 유아의 반응에 대한 지필식 검사도구를 사

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추론을 일

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추후 저소득층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Ainsworth, Blear와 Waters

(1978)의 낯선상황실험절차 Strange Situation

Procedure,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의

애착이야기완성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그리고Zeanah, Benoit와 Barton(1986)의 내

적작동모델인터뷰Working Model of the Child

Interview 등과 같은 관찰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각 계층별로 이혼

후 자녀 양육기간, 사회적 지원,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정도, 전 배우자(아버지)와 자녀와

의 만남 여부 등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와 어머

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가 어떠한 관계

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

적 계층 유형별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결과 중

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계층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기간이 길수록 유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대부

분 이혼 후 어머니와 자녀가 가정 및 심리적

으로 안정화 되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는 선행연구결과(서지영, 2002; 주소희, 2003)

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든 계층이 평균 이혼 후 자녀

양육기간이 2년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와 유아는 이혼으로 인

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레질리언스 측면(Kelly, 2000)에서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차상

위 계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에

서 언급된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주변 사회의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더욱 통제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어머니의 특성으로 이

해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층

에서는 학대 및 방임이 감소하게 나타나고 차

상위 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에서는 학대와 어

머니의 우울 및 알코올 의존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의 경제적 지원과 생

활의 도움, 양육관련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실질적 경제관련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이러한

지원이 생존과 관련되어 절실하게 필요한 빈

곤층 어머니와 유아의 정신건강과 모-자녀관

계 개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는 빈곤계층 가정 부

모와 자녀의 소외감과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

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McLoyd, 1990;

Werner & Smith, 1992).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

제적 관점보다는 주변의 사회적 관점과 사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자아에 더 가치

를 두는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본인과 자녀 관련 사회네트워크(예; 어머니의

직장, 자녀의 학교, 학원 등)에 이혼 사실을

알리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 과정이 긍정적 영

향 뿐 아니라 자존감이나 사회적 자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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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쳐 우울

과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추측

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제공 형태

와 시기 등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심

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전 배우자인 비양육자 아버지의 경제적 지

원과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지 유무의 경우,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서는 전 배우자의 경

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

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흥미롭

게도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

록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 및 알코

올 의존, 학대와 방임 등 유아와 어머니 정신

건강, 모-자녀관계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전 배우자가

자녀와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났는데,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녀

가 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경우 문제행동과 분

리불안, 어머니의 우울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차상위 이상 계층에서는 오히려

유아의 문제행동과 분리불안, 어머니의 우울

과 알코올 의존, 학대와 방임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계층 유형별로 상

이하게 나타난 이상의 결과 중 우선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재와 경제적 결핍이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입증된 Amato와

Keith(1991)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

석해볼 수 있다.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자원이 줄어들고

자녀양육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특히 우

리 나라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객

관적인 양육비 지급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이혼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이종한, 이윤희, 2000) 강제성이 없

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여

성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이훈구, 2004).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전

배우자의 경제적 원조와 자녀를 만나 양육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차상위 이

상 계층 어머니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으로 인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비양

육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자체가 자녀에

게 더 혼란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단

절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러한 가설은 중상층 이혼 가정 어머니를 대상

으로 이들이 이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제 1순위가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 및 관

계 문제’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박한샘과 전명

희(2003)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분

리가 되어 있어,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자

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을지라도 친권이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

입학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친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배경에서

심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전 배우자와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어머니에게 극심한 스

트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

와의 만남 자체가 어머니의 우울, 알코올 의

존, 학대와 방임 등 전반적 정신건강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양육자인 아버지와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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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과 만남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혼란을 목격하는 유아 또한 문제행동

과 분리불안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 이상 계층을 위한 상담 및 개

입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면접교섭권과 관련

하여 전 배우자인 유아의 아버지와의 만남과

관련된 어머니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다루

고, 실제로 만남을 계획하고 만나는 전 후 시

기에 어머니와 자녀 모두 이혼과정을 재경험

하거나 심리적인 혼란을 심하게 겪지 않도록

돕는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

족부에서 실시하고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종

합실태조사 연구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미 실시하여 제

공한 어머니 보고용 애착관련 질문지를 사용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보고

의 제한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상황에서 연구자가 직접

관찰 측정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

다. 둘째,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유아와 어

머니의 정신건강을 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살

펴보았으나, 실제 이혼 후 이러한 유아와 어

머니 정신건강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가지는 지에 대한 측면은 살펴보지 못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대

상의 일부라도 종단연구를 통해 한부모 가정

의 가정환경과 유아 및 어머니의 정신건강 변

인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중 어머니 양육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신건강을 살펴보았으나, 이혼 후 아버지가

홀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아버지 한부모 가

정, 부모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여 조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조손가정 등이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한부모 가정 아버

지, 조부모의 정신건강도 추가로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

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

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한 전국 규모의 아동청

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중 한부모 가정을

선별하여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

건강 및 모-자녀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국

가차원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4단계 가중치

산정단계(보건복지가족부, 2009)에 의한 표집

의 대표성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

일 수 있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

정의 사회경제적 계층 각 유형별로 면밀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제공된

다양한 정보들이 각 계층 유형별로 한부모 가

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과 진

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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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Study of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in Divorced Families

Jin-Ah Park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reschooler's and their divorced mother's

mental health according to socio-economic class, that are 6149 poverty, 17699 latent poverty, and 17931

middle clas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in middle class showed mor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mothers in poverty are most depressed. Second, mothers in middle

class were more abusive in parenting and their children showed more separation anxiety. Preschoolers in

poverty and latent poverty showed no reactions in separation and reunion episode with their mothers.

Third, the length of mother's rearing their child after divorce was negatively related to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and their mother's depression. Social support wa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abusive parenting in poverty. On the other hand,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depression in middle class. Economic support from ex-husband and the meeting between

ex-husband and preschool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 and mother's

depression in middle class.

Key words : mental health, preschooler, divorce, SES, mother-child relationship, abuse


